
제 강 근대의 인식론8 Ⅱ

교시(1 )

경험론2.

경험론 우리의 개념이 경험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* : .

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경험한 것이거나 경험한 요소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- .

맹목적으로 관습이나 권위에 따르지 마라 스스로 사실을 눈여겨보고 생각하라“ . ”

인식에서도 혁명적 정치학에서는 더 혁명적- ,

베이컨(1)

우상론 감각적 경험 이외의 요소 제거- :

귀납법 실험적 관찰 결과로부터 지식 형성- :

로크(2)

마음은 백지1) (tabula rasa)

경험 감각 과 반성 단순관념 복합관념- : (sensation) (reflection) → →

관념들의 결합 지식( )⇒

데카르트의 본유 관념을 비판 어린이 백치의 예- : ,

감각이 지식의 토대이다 진리의 기준이며 정당화의 토대- . ( , )

데카르트 감각은 어떤 자료를 전해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료에 대응하는 어떤 믿음* :

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믿음 자체가 지식이 될 수는 없다 감. .

각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해석하는 지성이 지식의 기초이다.

로크 감각 자체가 나름대로 지식의 기초 역할을 한다: .

물통이론 포퍼의 평가- “ ” ( )

마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 이성과 인식의 재료들 은 경험으로부터 얻어- : “ ” “ ”

진다 그러나 이성의 기능 방식 즉 인식 작용 자체가 경험적이라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. ,

는 않다 마음은 무엇인가를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하고 비교하고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고.

있다.

로크 감각 중에 있지 않던 무엇도 지성 중에 있지 않다- : .

라이프니츠 단 지성자체는 제외하고: ,



교시(2 )

제 성질과 제 성질 감각에 대한 신뢰2) 1 2 :

성질 우리에게 관념을 일으키는 힘 인과론적 인식론- : ( )

제 성질 크기 모양 운동 정지 객관적 성질 인간 정신의 좌우할 수 없는 물질의- 1 : , , , ( ),

세계 기계론적 세계를 구성하는 성질들,

제 성질 색 맛 향기 주관적 상태 인간 나름의 해석- 2 : , , ( ),

소박한 실재론 비판-

실체 문제가 제기됨*

우리가 지각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성질뿐이라면 성질은 아니면서 그런- ,

성질을 갖는 사물 물질적 대상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, ?

성질들의 공존 문제 실체는 성질이나 힘의 공존을 설명해주는 것- (coexistence) :

로크의 실체 성질의 담지자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만 알려지는- “ (Lockian substance) : ,

어떤 것 힘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.

지식의 종류3)

직관지 논증지 감각지- / /

감각지가 확실성은 떨어지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준다- .

인간은 마음 바깥에 있는 사물을 파악하기 원한다 그러나 마음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- .

관념뿐 사물은 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된다, .

표상적 실재론→

인식은 두 개 이상의 관념의 일치 불일치에 대한 지각이다- , .

모든 지식은 매개적 이다 모든 지식이 관념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즉 우리(mediate) : (→

가 표상을 통해서만 대상을 알 수 있다면 그런데 이 관념을 실재에 대한 반영이라고)

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?

버클리(3)

로크 비판1)

제 성질 정신이 좌우할 수 없는 객관적 영역 물질의 세계 기계론적 세계의 모습 부- 1 ( , , )

정

제 성질도 제 성질을 통해서 파악 된다- 1 2 .

모든 성질은 주관적 물질적 대상은 있을 수 없다- : .

로크 관념은 마음 안에 있지만 그것의 원형인 성질은 대상 안에 있다- : .

버클리 물질적 대상의 모든 성질은 관념을 넘어선 것일 수 없다: .

로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을 근거 없이 가정하고 있다 실체“ ” .( )

제 성질에 대한 부정 종교적 동기* 1 :

제 성질 인정 물리적 세계 절대화 가능성- 1 :

신은 창조자로서의 역할만으로 축소 근대 과학주의가 무신앙 무신론 반종교 성향- : , ,



을 초래하고 종교의 쇠퇴는 도덕의 타락을 가져온다.

존재는 지각이다2) .

주관적 관념론 우리가 물질적 존재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관념의 다발에 불과- :

하다.

불가지론 물질적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이런 가정이- : ,

참인지 결코 알 수 없다.

우리는 단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관념들을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은 지→

각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.

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-“esse est percipi” ( )

관념을 갖는 존재가 없이는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정신은 존재한다- .

정신의 경우에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하는 것이다: “esse est percipere”( )

유아론적 사고는 아님 신의 지각에 존재- :

흄(4)

인상과 관념1)

과거 관념으로 통칭되던 것을 인상 과 관념으로 구분- (impression)

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힘과 생생함의 차이:

직접 감관에 느껴지는 것 인상 구체적 생생- : - ,

회상할 때 살아나는 것 관념:

복합 관념은 단순 관념으로 구성되고 단순 관념은 단순 인상에서 나온다 원자론적- , ( )

모든 관념은 그에 앞선 인상에서 온다-

예 황금산 복합관념 단순관념 황금 산 단순 인상) ( ) ( + )← ←

지식은 관념에서 관념은 인상에서,→

지식은 관념들의 결합에서 생긴다-

이 결합은 지성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고 관념들 간의 연합 상 법칙에 의해 생길 수- , ( )

도 있다 유사 인접 인과: , ,

인과성 분석2)

인과성 복합관념- ( )

시공간적 근접성:

계기성 원인의 시간적 선행+ ( )

필연적 연관 반드시+ (necessary connection) : ‘ ’

불이 났다 그래서 연기가 났다* “ ”, “ ”

필연적 결합 그래서 에 대응하는 관념을 찾을 수 없다- (‘ ’) .

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인상에 대응하는 관념은 불변적 결합- (constant

의 관념이다 항상 규칙적으로 함께 경험된다conjunction) : .

그렇다면 왜 불변적 결합에서 필연적 연관의 관념으로 나아가는가- ?

마음의 작용→

우리의 마음 규칙성을 경험하면 다음에도 이를 기대하는 성향을 가진다- : .

습관이 신념으로 강화→

이 때 느끼는 심리적 강제성이 바로 필연성의 기초이다.→

우리 마음이 이러한 성향을 자연적으로 지닌다 인과 긍정- :

근거는 인상이 아닌 우리 마음→



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주체에 의존해서 산출된다.→

칸트의 선구자( )

칸트3.

인식의 선험성→


